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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유가, 2030년 200달러 도달!
IEA 총장, 화석에너지 고갈 우려 … 탄소세 반영도 가격 상승요인

다나카 노부오 IEA(국제에너지기구) 사무총장은 2030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

했다.

다나카 총장은 4월21일 에너지기술평가원 주최로 열린 2010 에너지 R&BD 리더스 포럼에 참가해 “화석에너

지 탐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 탄소세가 유가에 반영되면 석유 등 재래식 에너지 가격은 더 오르게

되며 2030년 최고 2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”고 전망했다.

또 “신 재생 에너지의 사용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가정해도 2030년에도 1차 에너지 수요를 기준으

로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여전히 60-70% 정도에 달할 것”이라며 “값싼 석유의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”고

말했다.

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신 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적어도 20년간 유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못

한다는 것이다.

또한 고유가 시대에는 신 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투자가 늘어나는 상관관계가 있어 정부와 소비자가 준비해

야 한다고 강조했다.

신 재생 에너지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소비자가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고 다나카 총장은 예측

했다.

그는 태양광, 풍력발전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유럽국가의 예를 들면서 “신 재생 에너지를

상용화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비싼 에너지 요금을 국민이 수용했기 때문”

이라고 설명했다.

신 재생 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성공이 불확실한 연구개발(R&D)에도 민간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의

태도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런 점에서 앞서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.

특히, 한국이 스마트 그리드(지능형 전력망) 분야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IEA 차원에서

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.

또 “11월 열리는 G20정상회의는 한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

회”라며 “한국 정부가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

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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